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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early-onset androgenetic alopecia(AGA) and 

metabolic syndrome(Met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electronic database including KoreaMed, National Assembly Library, KMBASE, 

NDSL, KCI, KERIS, Google Scholar, Pubmed, Cochrane CENTRAL and EBSCO MEDLINE. A total of 13 case-control 

studies related to the MetS of early-onset alopecia patients were used for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isk 

of bias of included studies were assessed by RoBANS tool. RevMan5.3, CMA3 were used for the meta-analysis.

  Results : In 13 evaluated articles, most frequent bias was the participant selection bias that was found in 10 

article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arly-onset AGA and MetS was found in 10(76.9%) out of 13 articles in the 

systematic review. In meta-analysis, early-onset male AGA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OR: 3.73, 95% CI:2.49 –5.61). 

  Conclusions : AGA,  particularly early -onset male AGA,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etS. Therefore all 

patients with early onset male AGA should be suggested to take preventive treatment to reduce the risk of MetS 

and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it.

Key words : Early-onset androgenetic alopecia(AGA); Meta-analysis; Metabolic syndrome(MetS); RoBANS;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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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비반흔성 탈모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로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난다. 아시

아인은 백인에 비해 탈모 유병률이 낮은데 서양에서

는 40대 성인의 약 50%이상이 탈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15~20% 정도에서 나타난다1). 안

드로겐성 탈모의 약물치료는 Testosterone을 

Dehydro -testosterone(DHT)로 변화시키는 효소인 5

α-reductase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며 이 중 

Finasteride 1㎎이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Finasteride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 중 인슐린 저

항성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도 있어2) 당 대사와의 관련

성이 제기되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

대사 이상이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병인으로 생각되나 정

확한 발생기전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3). 우리나라

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4.9%, 2001년 

29.2%, 2005년 30.4%, 2007년 31.3%로 2006년 연

령을 보정한 미국 대사증후군 유병률인 34.2%보다는 

낮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 대사증후군이 주목받

는 이유는 대사증후군 유병기간이 길수록 합병증 발

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

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3배,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5배 증가한다고 한다5). 

  탈모와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는 1972년에 처음으

로 보고되었다6). 이후 일련의 질환군을 대사증후군으

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1998

년으로7) 탈모와의 관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일관된 결론과 기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탈모 특히 조발성 탈모(early-onset alopecia)의 경

우, 심근경색이나 그 외 치명적인 허혈성 심장질환들

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8) 이를 예방한다

는 것은 탈모 치료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과 탈모와의 관

계에 대해 국내에서 보고된 논문이 적고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5세 이하에 탈모가 발생한 조발성 탈모 

남성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탈모증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 분석, 고찰하여 한의학적인 탈모 치료에 활용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 기간 동안 국내외에 보고된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을 분석

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 문헌의 탐색 및 선택 과정

  자료수집과 전반적인 과정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9) 

및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NECA)의 체계적 문헌고찰 매

뉴얼10)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1) 문헌 검토기준

  본 연구에서는 PICOTS-SD 양식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Time, 

Setting, Study Design)을 이용한 연구 질문을 설정하

였다. 우선 대상자(Participants)는 조발성 탈모를 진

단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중재와 비교중재

(Intervention, Comparisons)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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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정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

로 설정하지 않았다. 결과변수(Outcomes)는 탈모군과 

대조군의 대사증후군 발생빈도이며 시점(Time)과 세

팅(Setting)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연구 설계(Study 

Design)는 환자-대조군 연구로 설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조발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

군의 발생빈도를 보고한 환자-대조군 연구이며 배제

기준은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사례보

고나 메타분석 등 원저가 아닌 연구, 초록만 발표된 

연구, 단면연구 등 환자-대조군 연구가 아닌 연구, 환

자군이 조발성 탈모가 아닌 연구이다.

2) 문헌 검색방법

  국내 데이터 베이스는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 

google.co.kr), 코리아메드(http://www.koreamed.org),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http://kmbase.medric.or.kr), 국가과학

기술정보센터(http://scholar.ndsl.kr), 한국학술지인용

색인(http://www.kci.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를 이용하였다. 국내 데이터

베이스는 검색기능을 고려하여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

였다. 구글 학술검색은 allintitle: 탈모 대사증후군,  

Koreamed는 alopecia [TI] metabolic [TI] syndrome 

[TI],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국가과

학기술정보센터는 탈모 대사증후군, 한국학술지인용

색인은 '탈모', '대사증후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탈

모 대사증후군과 alopecia metabolic syndrome으로 

검색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www.ncbi.nlm.nih. 

gov/pubmed/), Google scholar(http://scholar.google. 

co.kr), Cochrane CENTRAL(http://www.cochrane 

library.com), EBSCO MEDLINE(http://search. 

ebscohost.com/)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Pubmed에

서 MeSH DB를 통해 탈모와 대사증후군이 표현되는 

MeSH 용어를 확인한 후 ‘alopecia’, ‘hair loss’, 

‘metabolic syndrome X’, ‘metabolic syndrome’을 이

용하여 간단히 검색하였으며 ‘metabolic syndrome 

X’로 검색되지 않는 연구들이 있어 ‘metabolic 

syndrome’으로 검색어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인 검색

식은 Table 1과 같다. The cochrane CENTRAL의 

검색식도 Pubmed와 유사하며 Table 1에 언급하였

다. Google scholar는 allintitle: alopecia metabolic 

syndrome과 allintitle: hair loss metabolic 

syndrome, EBSCO MEDLINE은 (hair loss or 

alopecia) AND AB metabolic syndrome으로 검색하

였다.

Table 1. Search Formula

Pubmed

1 alopecia 

2 hair loss

3 #1 or #2

4 metabolic syndrome[Title/Abstract]

5 #3 and #4

Cochrane CENTRAL

1 alopecia

2 hair loss

3 #1 or #2

4 metabolic syndrome

5 #3 and #4

3) 문헌 선택과정

  모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1차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

되었다. 검색한 논문들은 문헌관리프로그램(Endnote 

X7)을 이용하여 중복논문을 선행 제거하였으며 연구

자의 검토과정을 거쳐 추가로 중복 게재된 논문을 제

거하였다. 1차 선택된 논문의 전문을 확보하여 2차 

선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포함될 문헌은 두 연구자의 

합의를 통해 선택되었다. 

4) 문헌의 질 평가

  논문의 질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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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합의를 통해 판정하였다. 환자-대조군 연구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문헌의 비뚤임 위험 평가는 비무작위 연

구의 비뚤임 위험평가에 사용되는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RoBANS)10)를 사용하였다. 개정된 RoBANS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높음, 낮음, 불명확 

3가지 수준으로 판정된다. RoBANS를 이용한 각 세

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임상연구문헌 분류도구 및 비

무작위 연구의 비뚤임위험 평가도구11)를 참고하여 평

가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조발성 탈모 남성을 대상으로 한 13편의 논문에서 

탈모 유무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빈도 자료를 추출

하여 이를 토대로 승산비(Odds ratio)를 구하고 메타

분석을 통해 통계량을 합산하였다. 이질성 검사는 

Higgin's I2 통계량과 Cochrans's Q 검정(χ2 test)을 

통해 실시하였고 I2>50%이거나 Q 통계량이 p<0.10

이면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료의 결합결과

는 Forest plot으로 나타내었다. 출판 편향을 판단하

기 위해 Funnel plot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편향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Egger’s regression test로 그 정

도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각 통계량에 있어 신뢰

구간은 95%를 기준으로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정하였다. 메타분석 프로그램은 Review 

Manager (RevMan) 5.3을 이용하였고, 출판 편향은 

Comprehensive Meta Analysis(CMA) Ver. 3.0을 사

용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총 16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탈모와 대사증후군

이 주제가 아닌 연구를 배제하여 1차적으로 41편이 

선정되었다. 2차적으로 원문을 검토하여 원저가 아닌 

연구 3편, 환자-대조군 연구가 아닌 연구 7편, 초록만 

있는 연구 3편,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편, 대사증후군 발생빈도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 6편, 

조발성탈모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7편을 배제하고 최

종적으로 13편의 논문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

타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13편의 연구특성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Fig. 1. The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for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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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편의 논문 중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이 4편

(30.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도 5편

(38.5%), 터키 3편, 스페인 2편으로 인도가 가장 많았

으며 그 외에 이집트, 태국, 멕시코가 각 1편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100~200명 사이가 9편(69.2%)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 총 인원은 1636명의 

남성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856명이 환자군에 속하였

다.

  조발성 탈모의 기준을 30세 이하로 설정한 연구가 

4편, 35세 이하로 설정한 연구가 8편, 조발성 탈모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 나이는 언급하지 않

은 연구12)가 1편이었다. 조발성 탈모 연구 13편 중 모

집연령이 30세 혹은 35세 이하인 연구가 6편, 50~60

세 이하인 연구가 7편이었다. 

  탈모 평가도구로는 Ebling scale13)이 1편, Hamilton- 

Norwood scale(HN scale)14)이 12편에서 사용되었다. 

  대사증후군 척도는 크게 2가지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NCEP ATP Ⅲ)의 진단기준15)과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16)의 기준이

다. NCEP ATP Ⅲ 기준을 2000년 WHO가 제정한 

서태평양 지역 복부비만 기준으로 수정한 버전17)과 

Fasting Blood Gluscose(FBG) 기준이 110에서 100

으로 수정된 버전18)을 포함하여 총 3가지 버전이 사

용되었다. NCEP ATP Ⅲ의 기준이 사용된 연구가 8

편, FBG 기준이 수정된 NCEP ATP Ⅲ 가 사용된 연

구가 1편, 복부비만 기준이 수정된 NCEP ATP Ⅲ가 

사용된 연구가 1편, IDF의 기준이 사용된 연구가 4편

이었다. 

2. 비뚤임 위험 평가

  13편의 환자-대조군 연구의 비뚤임 위험 평가 결과

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2,3).

1) 대상군 비교가능성

  환자-대조군 연구의 경우, 환자군과 대조군이 중재

Fig.2. Risk of bias summary

Fig.3. Risk of bias graph

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 차이가 없어 비교할 만한 인

구집단인지를 평가한다. 두 군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군 간의 

기저상태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비교가능성을 판

단할 수 있다. 기저상태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는 연

구 7편은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로 판정하였고, 기저

상태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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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는 연구 5편은 ‘높음’으로 판정하였다. 기

저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던 연구 1편은 ‘불확실’

로 판정하였다.

2) 대상군 선정

  환자-대조군 연구의 경우, 대조군은 질병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인구 집단에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연구

들이 병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거나 환자군은 병원 

환자에서 추출하고 대조군은 병원 직원 등에서 추출

하여 비뚤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한 연구

만이 광고를 통해 표본을 모집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인원은 소수로 대부분 병원에서 

모집하였다고 고찰에 언급하여 비뚤임 ‘높음’으로 평

가하였다. 13개 중 총 11개 연구는 ‘높음’으로 평가하

였고 모집을 어떤 집단에서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2개 연구는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3) 교란변수

  환자-대조군 연구의 경우, 주요 교란 변수를 확인하

고 이를 설계단계에서 적절히 고려하거나 이를 분석

단계에서 적절히 보정하였을 때 비뚤임 위험을 ‘낮음’

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 군의 기저상태에 차이가 없

다고 하여도 차이가 없다는 언급만으로는 적절히 고

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단계

에서 교란변수를 고려하여 대조군을 설정하였으며 3

개의 연구는 설계단계에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음’으로 판

정하였다. 

4) 노출 측정

  비뚤임 위험 ‘낮음’의 기준은 두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의무기록, 구조화된 인터뷰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하는 것과 2회 이상 측정, 다수

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측정, 노출 측정의 표준화 등 

측정의 객관화, 표준화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대다

수의 연구들이 혈액검사 외에 측정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혈압, 허리둘레 측정 등과 주관적 평가인 탈모단

계 평가 등에 대해서 측정한 방식에 대한 자세한 언

급이 없거나 2명 이상의 연구자가 시행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불확실’로 평가하였다. 1개의 연구에서

는 탈모단계 평가 시 2명 이상의 연구자가 실시함을 

언급하여 ‘낮음’으로 평가하였으며 2개 연구에서는 1

명의 연구자가 시행하였다고 언급하여 ‘높음’으로 평

가하였다. 

5) 평가자의 눈가림

  환자-대조군 연구의 경우 노출 평가자 눈가림이 이

루어지거나 눈가림은 없어도 눈가림 여부가 노출 측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로 판정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객관적 

측정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눈가림여부가 결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뚤임 위험을 낮

다고 평가하였다.

6) 결과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 

보고 결과를 평가하였거나 측정 장비의 정확성 인증 

시행, 의무기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에서의 결

과확인, 기타 결과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객관

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

로 판정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탈모와 대사증후군

을 평가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입증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고, 객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비뚤임 위험을 낮다고 평가하였다. 

7) 불완전한 자료

  결측치가 없는 경우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로 평가

한다. 또한 결측치가 있어도 환자-대조군간에서 유사

하게 발생하고 이유도 유사한 경우 ‘낮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측치가 없어 비뚤임 위

험을 낮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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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적 결과보고

  이 항목은 프로토콜이 존재할 경우 미리 정해놓은 

방법대로 결과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나 대부분

은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헌에서 예상되는 

거의 모든 주요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뚤임 위험

을 ‘낮음’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주요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뚤임 위험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3.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조발성 탈모군과 대조군의 대사증후군 평균비율은 

각각 30.8%, 10.5%였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차이난다고 보고한 연구가 10편(76.9%), 유의

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3편(23.1%)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3편의 지역은 각각 

터키 1편, 멕시코 1편, 스페인 1편이었다. 3편 중 2편

은 각각 30세, 35세 이하의 대상을 모집한 연구였으

며 1편은 구체적인 모집연령이 언급되지 않았다

(Table 2).

  대사증후군의 각 항목에 대해서도 군 간의 평균치

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거나 각 항목을 충족하는 인원

수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하였다. 허

리둘레와 중성지방수치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13편중 6편(46.2%)으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공복시 

혈당수치는 13편 중 5편(38.5%)의 연구에서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Table 2). 

4.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선정된 13편의 메타분석 결과, 이질성의 경우 I2은 

47%로 Higgins 등이 제시한 이질성 해석기준19)에 따

라 중간정도의 이질성을 보였다. 이질성 기준 50%에

는 미치지 않았으나 p값이 0.03으로 기준인 0.1보다 

작아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정효과모형 대신 

변량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하

였다(Fig. 4). 

  하위그룹은 조발성 탈모 남성 중 60세 이하를

(18~60세) 대상으로 한 그룹과 35세 이하(18~35세)로 

모집연령을 제한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18~60세 그룹

의 이질성은 I2=0%로 이질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18~35세 그룹은 이질성이 I2=70%로 높게 나타

났다. 

  전체 승산비는 OR=3.73(95% CI: 2.49-5.61, 

p<0.00001)으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이 발생할 승산이 3.73배로 나타났으며 18~60세 그

룹은 OR=3.17(95% CI: 2.19-4.60, p<0.00001), 

18~35세 그룹은 OR=4.59(95% CI: 1.98-10.65, 

Fig. 4. Forest plot of the effect of early-onset alopecia 
on the metabolic syndrome

Fig. 5. Funnel plot for the publication bias in the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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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4)로 나타났다. 

  전체 13편의 연구의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

행한 Funnel plot과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출

판편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9) 

(Fig.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발성 탈모 남성을 대상으로 한 환자-

대조군 연구 13편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11개를 검색한 결과 전 기간

에 걸쳐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총 164편이 검색되

었다. 1차적으로 초록을 검토하여 대사증후군과 탈모

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들을 배제하여 41편이 선정

되었으며 2차적으로 41편의 원문을 검토한 후 최종적

으로 13편이 선정되었다. 

  탈모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은 Cotton 등6)이 

1972년에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연

구를 누적해왔으나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은 주로 최

근에 와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 선정된 13편 중 12

편이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용하기 쉬

운 NCEP ATP Ⅲ 기준이 2001년에 등장하였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단일 진단 기준은 없으나 

NCEP ATP Ⅲ와 IDF의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IDF20) 기준은 2009년 개정판에서 복부비만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인종별, 국가별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NCEP ATP Ⅲ와 동일

하게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도록 하였다. Mumcuoglu21) 

등의 연구에서 두 가지 대사증후군 척도를 동시에 사

용하였는데 척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해당 인원이 달

라졌다. 기준에 따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는 인원

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탈모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HN scale과 

Ebling scale이다. 남성에서도 Ludwig 형태의 탈모가 

존재하는데 HN scale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 탈모 환자 유형에서는 외국보다 이러한 형

태의 탈모 환자의 비중이 높아 새로운 탈모평가척도

인 basic and specific(BASP) classification을 개발하

기도 하였다22). 탈모는 인종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

나라와 같은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HN scale로만 탈

모를 평가, 분류하는 경우에는 Ludwig형의 탈모 환

자들이 배제되어 비뚤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탈

모 환자군으로 분류한 단계는 각 연구마다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HN scale 3단계 이상을 탈모로 평가하였

으며 연구에 따라 2단계 혹은 1단계를 탈모 환자군으

로 포함시키기도 하여 선택 비뚤임이 나타났다.

  각 연구의 비뚤임은 RoBANS에 따라 총 8가지 항

목에서 평가되었다. 대상군 비교가능성, 대상군 선정, 

교란변수는 선택 비뚤임, 노출측정은 실행 비뚤임, 평

가자의 눈가림, 결과 평가는 결과확인 비뚤임, 불완전

한 결과자료는 탈락 비뚤임, 선택적 결과 보고는 보고 

비뚤임에 해당한다. 선택 비뚤임은 기저 상태의 비교 

집단 특성의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3가지 항

목에서 분석하였는데 5가지 비뚤임 중 거의 대부분 

연구가 선택 비뚤임에서 ‘높음’ 판정을 받았다. 두 군 

간의 동질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대상군 비교가능성 부분에서는 기저상태의 체중이나 

키, BMI의 차이로 대사증후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

우가 많았고, 대상군 선정에서는 병원집단에서 모집

하면서 기타 다른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란변수 항목에서는 나이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인 것을 인지하고 나이대가 동

일한 대조군으로 미리 선정하거나 나이, 흡연여부 등

을 통계 처리시 통제하였으나 몇몇 연구는 이러한 점

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시행하지 않아 교란변수 항목

에서 ‘높음’ 또는 ‘불확실’로 판정되었다. 그 외의 항목

에서는 대부분 ‘낮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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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들이 혈액검사 수치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비뚤임의 가능성이 적었다. 

  탈모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3편의 연구에서 관련성

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Thakare 등은 결과

가 서로 상이한 이유를 가족력, 흡연 등 교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룹의 정의가 달라서, 조기 탈모와 

늦게 발생한 탈모의 차이, 샘플사이즈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13편 중 3편에서 조발성 탈모군과 대조군 간에 대

사증후군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중 2편은 각각 30세, 35세 이하로 탈모 환자를 모

집한 연구이다. 35세 이하로 모집한 총 6편의 연구 

중 나머지 4편의 연구처럼 조발성 탈모 환자가 30~35

세 이하 연령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은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젊은 나이대의 유병

률은 상당히 떨어지므로4) 작은 샘플사이즈에서 그 차

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

발성 탈모 환자가 35세 이상 연령이 증가한 후 정상 

대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를 파악하는 연구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편 중 3개 연구에서 35세~50세 사이의 환자군과 대조

군을 비교하였으며 3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5세 이하의 조발성 탈모의 경우 심혈관계질환 발

생에 더 취약하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는데 인슐린저항

성 지표가 높거나23)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거나23,24) 

이번 연구에 포함된 10편의 논문처럼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요소들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난

다는 보고들이 있어왔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기 위

해 대사증후군과 탈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메타

분석을 검색하였으며 총 2편 중 중국어로 되어 있는 

1편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4년 Trieu 등의 메타분

석25)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20편 중 6편이 포함되

어 있었다.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승산비 4.49(95% 

CI:2.36-8.53)로 보고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이질성

(I2=57.99%, p=0.02)이 있고 출판 편향은 유의하게 

보이지 않았다(p=0.08)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

사한 정도의 이질성과 승산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는 2014년 이후 출판된 연구들을 추가로 포함하였고 

성별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4)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35세 이하에 탈모가 시

작된 조발성 탈모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총 13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발성 탈모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3.73배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01). 이질성은 중간정

도로 50%에 미치지 않았으나 p값이 0.1보다 작아 변

량효과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하였

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서는 이질성을 보이

지 않았고 3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 그룹에서는 이

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질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연령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낮아 샘플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추측되

었으며 또한 Forest plot에서도 관찰되듯이 

Chakrabarty 등의 연구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들과 현

저히 달라 이질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데이터를 배제하여 분석하면 전체 12편의 이질성이 

I2=47%에서 I2=15%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Chakrabarty 등의 연구에서는 환자군으로 포함된 사

람이 HN scale Grade1부터 포함된 문제점이 있고 환

자 모집단계에서 키, 체중, BMI 등이 기저에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제를 보여 선택 비뚤임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Funnel test로 시각적으로 편

향을 살펴본 뒤 Egger's regression test로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는데 출판편향은 보이지 않았다(p=0.09). 

  대사증후군과 탈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전은 명확하

게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추측 기전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서로 간에 배타적인 가설이 아니라 보완

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8). 기전은 크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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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슐린 매개 기전, 성호르몬 매개 기전 그리고 염

증기전이다26). 

  첫째로 인슐린 매개 기전은 인슐린이 혈관수축을 

일으켜 모근에 영양 결핍과 국소적인 저산소증을 유

발하고 5α-reductase의 활동을 유도하여 DHT의 효

과를 증강시켜 탈모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슐

린 과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대사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기전이다26). 

  둘째는 성호르몬 즉 안드로겐 매개 기전이다. 안드

로겐성 탈모는 말초에서 안드로겐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여 유발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

키는 효소인 5α-reductase가 혈관과 심장에도 있어 

평활근을 증식시켜 동맥경화와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uskova 등은2) 

Finasteride 복용후 호르몬과 인슐린 저항성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5α-reductase를 억제하는 

Finasteride 복용 후 DHT는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은 호전된 것에 대해 보고하면서 DHT의 대사산물과 

당대사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는 염증과 관련된 기전이다. 탈모가 국소적

인 미세염증과 관련되어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

관계 질환 모두는 전신적인 염증기전과 관련되어 있

어 염증과 관련된 기전으로 탈모와 대사증후군이 발

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였다27). 

  탈모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치료법

이 시도되고 있으며 한방 탈모 치료에 대해서도 꾸준

히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8). 한방에서 탈모는 腎虛, 

肺氣虛, 血熱, 氣血虛, 七情 등의 內因과 風熱, 濕熱, 

五味傷 등 外因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는데 腎虛, 肺

氣虛 등을 ‘證’이라고 부르고 이 證을 감별하는 것이 

辨證이다. WHO에서는 辨證(Pattern Identification 

or Syndrome Differentiation)을 환자의 주관적 증상

과 객관적 징후의 포괄적 분석을 통해 질병의 위치, 

병리, 원인, 환자의 상태 및 치료법을 결정하고자 하

는 진단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29). 대사증후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질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辨證의 관점에서 인체를 접근하는 한의학적인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辨證에 대한 연

구들을 보면 민30) 등의 연구에서 膏粱厚味의 과다섭

취로 인해 脾胃기능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濕痰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31) 등의 연

구에서도 濕痰證으로 辨證되는 사람이 대사증후군 피

검자 48명 중 35명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사증후

군의 치료에 대해서 보고한 논문들을 보면 肥滿32)과 

消渴33) 2가지 개념으로 치료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

사증후군 환자는 특히 복부비만자가 많기 때문에 이

러한 관점에서의 치료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생각되며 

消渴은 인슐린 저항성과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

뇨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학에서는 ‘治未病’이라는 관점 아래 질병이 일

어나기 전에 음식, 정서, 생활 태도, 운동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미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각한 질환

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대사증후군의 치료

에 이러한 개념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34). 또

한 심혈관,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현재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治未病의 관점에서 

조발성 탈모환자는 대사이상으로 인한 관련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예방하

기 위해 음식, 운동, 정서 관리 등 섭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13편의 환자-대조군 연구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

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전 기간을 대상으로 조발성 탈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13편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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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2. 2010년 이후에 보고된 연구가 12편(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비율은 탈모

군이 30.8%, 대조군이 10.5%였다. 대사증후군 척

도는 NCEP ATP Ⅲ가 8편(61.5%), 탈모척도는 

HN scale이 12편(92.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

다. 

3. 비뚤임 위험 평가에서는 선택 비뚤임이 가장 많았

으며 RoBANS 8개 항목 중에서는 대상군 선정 항

목의 비뚤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0편(76.9%)

의 연구가 비뚤임 ‘높음’ 판정을 받았다.

4. 대사증후군과 조발성 탈모와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는 10편(76.9%)이었으며 5가지 

기준 중 허리둘레 항목과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는 6편(46.2%)이었

다.

5. 메타분석 결과, 승산비 OR=3.73(95% CI: 

2.49-5.61, p<0.00001)으로 정상대조군보다 조발

성 탈모 남성군에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았으

며 출판편향은 없었다(p=0.09).

References

 1. Choi GS. Hair characteristics and 

androgenetic alopecia in Koreans. J Korean 

Med Assoc. 2013;56(1):45-54.

 2. Duskova M, Martin Hill M, Starka L. Changes 

of metabolic profile in men treated for 

androgenetic alopecia with 1 mg finasteride. 

Endocr regul. 2010;44(1):3–8.

 3. DeFronzo RA, Ferrannini E. Insulin 

resistance. A multifaceted syndrome responsible 

for NIDDM, obesity, 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Care. 1991;14(3):173-94.

 4. Lim S, Shin H, Song JH, Kwak SH, Kang 

SM, Won YJ, et al. Increasing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r 1998-2007. Diabetes Care. 2011; 

34(6):1323 -8. 

 5. Yang YJ. The metabolic syndrome and sports 

medicine. J Korean Med Assoc. 2011;54 

(7):697-704. 

 6. Cotton SG, Nixon JM, Carpenter RG, Evans 

DW. Factors discriminating men with 

coronary heart disease from healthy controls. 

Br Heart J. 1972;34(5):458-64.

 7. Alberti K, Zimmet P. Definitio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its 

complications. Part 1 :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provisional 

report of a WHO consultation. Diabet Med. 

1998;15(7):539 -53.

 8. Thakare SA, Singh A. Early onset male 

androgenetic alopecia and metabolic syndrome 

are they associated? Int J recent surg med sci. 

2016;2(1):5-9.

 9.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 Intern Med. 2009;151(4): 

264-9.

10. Kim SY, Park JE, Lee YJ, Seo HJ, Sheen SS, 

Hahn SK, et al.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1.

1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DAMI(study Design Algorithm for 



장진영 외 1인 :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179

Medical literature of Intervention) & 

RoBANS(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version 2.0 by HIRA. 

2013.

12. Vayá A, Sarnago A, Ricart JM, López V, 

Martínez-Triguero ML, Laiz B. Inflammtory 

markers and LP levels a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androgenetic alopecia. Clin 

Hemorheol Microcirc. 2015;61(3):471-7.

13. Ebling FJ, Rook A. Hair, Textbook of 

dermatology, 2nd e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72:1588.

14. Norwood OT. Male pattern baldness: 

classification and incidence. South Med J. 

1975;68(11):1359–65.

15.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Executive Summary of The Thir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Adult Treatment Panel Ⅲ). 

JAMA. 2001;285(19):2486-97.

16. Alberti KG, Zimmet P, Shaw J. Metabolic 

syndrome–a new world-wide definition. A 

Consensus Statement from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Diabet Med. 2006;23 

(5):469–80.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2000. Available from:URL: 

http://www.wpro.who.int/nutrition/documents

/Redefining_obesity/en/.

18. Grundy SM, Cleeman JI, Daniels SR, Donato 

KA, Eckel RH, Costa F, et al. Diagnosis and 

mangem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Scientific 

Statement. Circul. 2005;112(17):2735-52.

19. Higgins JP, Thompson SG, Deeks JJ, Altman 

DG.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 

analyses. BMJ. 2003;327(7414):557-60.

20. Alberti KG, Eckel RH, Grundy SM, Zimmet 

PZ, Cleeman JI, Donato KA, et al. 

Harmonizing the metabolic syndrome: a joint 

interim statement of the Interna -tional 

Diabetes Federation Task Force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merican Heart 

Association; World Heart Federation; 

International Atherosclerosis Society;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Circul. 2009;120(6):1640-5.

21. Mumcuoglu C, Ekmekci TR, Ucak S. The 

investigation of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in male patients with 

early-onset androgenetic alopecia. EJD. 

2011;21(1):79-82.

22. Lee WS, Ro BI, Hong SP, Bak HN, Sim WY, 

Kim DW, et al. A new classification of 

pattern hair loss that is universal for men and 

women: basic and specific (BASP) classi- 

fication. J Am Acad Dermatol. 2007;57(1):37–
46.

23. Matilainen V, Koskela P, Keinänen 

-Kiukaanniemi S. Early androgenetic alopecia 

as a marker of insulin resistance. Lancet. 

2000;356(9236):1165–6. 

24. Sadighha A, Zahed GM. Evaluation of lipid 

levels in androgenetic alopecia in comparison 

with control group. J Eur Acad Dermatol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0권 제3호(2017년 8월)

180

Venereol. 2009;23(1):80-1. 

25. Trieu N, Eslick GD. Alopecia and its 

association with coronary heart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 meta-analysis. 

Int J Cardiol. 2014;176:687-95.

26. Arias-Santiago S, Gutierrez-Salmeron MT, 

Castellote-Caballero L, Buendia -Eisman A, 

Naranjo-Sintes R. Male androgenetic alopecia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 case-control 

study. Actas Dermosifiliogr. 2010;101(3): 

248-56.

27. Hirsso P, Rajala U, Hiltunen L, Jokelainen J, 

Keinanen-Kiukaanniemi S, Nayha S. Obesity 

and low-grade inflammation among young 

Finnish men with early-onset alopecia. 

Dermatol. 2007;214(2):125-9.

28. Jang IW, Ko WS, Yoon HJ. The lattest 

trends of treatment for alopecia.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4):12-28.

29.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 

Geneva: WHO Press. 2013. Available from: 

URL: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

ns/traditional/trm_strategy14_23/en/.

30. Min IK, Kim CH, Hwang JW, Park JY, Lee 

SY, Choi WW, et al. The Relation of 

Dampness-Phlegm and Metabolic Syndrome in 

Acute Stroke Patients. J Korean Oriental 

Med. 2009;30(1):109-19.

31. Lee JW, Shin YR, Bae SH, Park SY, Choi SO, 

Kim KM, et al. A Clinical Study on 

Relevance between Classified Dampness- 

Phlegm Pattern of Metabolic Syndrome and 

Heart Rate Variability. Korean J Orient Int 

Med. 2012;33(3)284-97.

32. Yoo JH, Na HY, Lee DE, Ahn SY, Ahn YM, 

Lee BC. A Case Report on the Effect of 

Short-term Intensive Fat Treatment on an 

Obese Patient with Metabolic Syndrome. J Int 

Korean Med. 2016;37(6):1051-8.

33. Jang WS. Approach of wasting-thirst on the 

risk factor of wind stroke through stroke and 

metabolic syndrome. J East- West med. 

2012;37(2):1-4.

34. Park ES. A Study for Effects of Metabolic 

Syndrome Care Program with Korean 

Medicine in Public Health Center. J Korean 

Med. 2014;35(1):135-44.

35. Acibucu F, Kayatas M, Candan F. The 

association of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in early androgenetic alopecia. 

Singapore med j. 2010;51(12):931-6.

36. Bakry OA, Shoeib MA, El Shafiee MK, Hassan 

A. Androgenetic alopecia, metabolic 

syndrome, and insulin resistance: Is there any 

association? A case-control study. Indian 

dermatol online j. 2014;5(3):276-81.

37. Banger HS, Malhotra SK, Singh S, Mahajan 

M. Is early onset androgenic alopecia a 

marker of metabolic syndrome and carotid 

artery atherosclerosis in young indian male 

patients? Int j trichol. 2015;7(4):141-7.

38. Chakrabarty S, Hariharan R, Gowda D, 

Suresh H. Association of premature 

androgenetic alopecia and metabolic syndrome 

in a young Indian population. Int j trichol. 

2014;6(2):50-3.

39. Ertas R, Orscelik O, Kartal D, Dogan A, Ertas 

SK, Aydogdu EG, et al. Androgenetic alopecia 

as an indicator of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vascular risk. Blood pressure. 



장진영 외 1인 : 조발성 탈모증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181

2016;25(3):141-8.

40. González-González JG, Mancillas -Adame LG, 

Fernández-Reyes M, Gómez -Flores M, 

Lavalle-González FJ, Ocampo -Candiani J, et 

al. Androgenetic alopecia and insulin 

resistance in young men. Clinical 

endocrinology. 2009;71(4):494-9.

41. Gopinath H, Upadya GM. Metabolic syndrome 

in androgenic alopecia. Indian journal of 

dermatology, venereology and leprology. 

2016;82(4):404-8.

42. Pengsalae N, Tanglertsampan C, Phichawong 

T, Lee S. Association of early-onset 

androgenetic alopecia and metabolic syndrome 

in Thai men: a case-control study. J Med 

Assoc Thai. 2013;96(8):947-51.

43. Swaroop MR, Manohara BK, Sathyanarayana 

BD, Yogesh D, Ragha -vendra JC. The 

association of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in early androgenetic alopecia in 

males: a case-control study. Indian J Clin Exp 

Dermatol. 2016;2(4):159-63.




